
<보도내용>

□ 2025.3.11. 경향신문은 ｢세수결손 돌려막기, 산재기금까지 털었다｣ 기사에서, 

 ㅇ 지난해 기재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·특별회계 가용재원을 

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  

 ㅇ 산재보험기금,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 5조원 이상을 활용하여,

‘기금 돌려막기’ 규모가 지난해 발표한 14~16조원 보다 실제 1조원 

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기획재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작년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차질

없이 집행하여 민생·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여유

재원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.

  ㅇ 적극적 재정집행 결과, ‘24년 일반회계 사업비 불용규모는 작년 재정

대응방안(’24.10월)에서 발표한 7~9조원보다 낮은 6.1조원 수준이며, 

이에 따라 활용된 가용재원 규모는 당초 발표한 14~16조원보다 높은 

17조원입니다.    

□ 정부는 기금·회계별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여유재원 

운용 규모 및 통상적 불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.

정부는 지난해 세수부족에도 기금 등의 
사업비 집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 가용재원을 
활용하여 민생·경기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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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

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(1.55조원)의 경우 여유재원 규모(25조원)을 

감안할 때 산업재해 보상 등 사업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.

    * 산재기금 수지(조원): (‘24) 0.8 → (’25) 1.4 / 적립금(조원): (‘24) 25.0 → (’25) 26.5

 ㅇ 교통시설특별회계(1.1조원) 및 환경개선특별회계(0.4조원)의 일반회계 전입금 

규모는 법정전입금 보다 높은 수준*을 유지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규모 

내에서 활용하였습니다. 

    * (법정 전입필요액) 교특 7.8, 환특 2.6조원 < (실제 전입액) 교특 12.0, 환특 5.3조원

 ㅇ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를 통해 기금 

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, 주택도시기금의 본 목적인 

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’25년 예산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

규모인 25.2만호로 반영하였습니다.

 ㅇ 외국환평형기금(4조원)은 시장 안정화조치에 따라 발생한 여유 원화재원을 

활용한 것으로, 현재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능력은 외환보유액과 외국환

평형기금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입니다.

 ㅇ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(1.0조원)은 당초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

상환 예정이었던 금액으로, ’23년 결산 국회에서 조속한 상환 필요성이 

지적됨에 따라 여유자금을 조기 상환한 것입니다.

담당 부서 국고국 국고과 책임자 과장 정동영 (044-215-5110)

국고국 국고과 담당자 사무관 전형용 (jeonzzong@korea.kr)

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정민 (044-215-7130)

예산실 예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다빈 (dahbin23@korea.kr)

  

      


